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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오스만의 꿈: 1300~1923년까지의 오스만 제국사』는 오스만인을 ‘어리석은 사람

들’이라고 간주한 서구의 편견을 깨고 오스만 역사의 역동성을 강조한 책이다. 오

랫동안 터키에서 거주했던 저자 핀켈은 터키가 아나톨리아에서 제국의 꿈을 가진 

시기부터 1차 세계대전으로 잿더미 위에 공화국이 건설되는 시기까지 오스만이 어

떻게 제국을 건설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오스만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아랍인, 쿠르드족,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불가리아인, 보스니아인, 알바

니아인에 대한 서술도 포함시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대중들이 오

스만 제국의 성장, 쇠퇴, 몰락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도록 쉬운 글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현대의 지명, 지도, 삽화, 사진 등을 첨가하여 이해를 높였지만, 평이한 

구조에 머무른 점이 아쉽다. 또 저자는 1890년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언급하

면서 대중적으로 민감한 현대의 인종 청소나 집단학살에서 국가 폭력과 대중의 저

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책은 총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동등한 것 중의 첫 번째’, 2장은 ‘분열된 

왕조’, 3장은 ‘제국의 환상’, 4장은 ‘충실한 술탄’, 5장은 ‘세계의 왕국의 소유자들’, 6

장은 ‘정주한 술탄’, 7장은 ‘파당의 정부’, 8장은 ‘군사령관들의 복수’, 9장은 ‘귀족의 

지배’, 10장은 ‘흐트러진 제국’, 11장은 ‘태평의 위험’, 12장은 ‘지방의 권력’, 13장은 

‘새로운 질서에서 재질서로’, 14장은 ‘정체성의 위기’, 15장은 ‘이슬람 제국’, 16장은 

‘고요 전의 폭풍’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18세기 이후 오스만 군대의 붕

괴와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오스만의 쇠퇴 원인으로 보았다.


